
평창동계패럴림픽 외면한 MBC
시청자 지적에 귀 닫고 있다가 대통령 한 마디에 부랴부랴 편성?
 
지난 9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개막했다. MBC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개막식 전부터 적극적인 편
성과 보도를 쏟아낸데 비해, MBC는  패럴림픽에 무관심했다. 시청자들은 MBC에서 패럴림픽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다. 9일 개막식을 제외하고는 12일까지 심야시간에 하이라이트
만 편성했기 때문이다. 다른 방송사와 비교하면 MBC의 패럴림픽 편성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더 잘 알 수 있다. 3월 10일(토) SBS는 오전에, KBS는 오후에 패럴림픽을 생중계했지만 같은 
시각 MBC는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송했다. 11일(일)의 경우 지상파방송 3사 모두 낮시간대 패
럴림픽을 중계하지 않았지만 12일(월) SBS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KBS는 오후 1시부터 3
시까지 생중계했다. 그러나 이날 MBC는 패럴림픽 경기를 편성하지 않았다.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들, 특히 MBC가 패럴림픽을 홀대한다는 사실은 개막 전부터 문제가 됐
다. NHK(일본)는 62시간, NBC(미국)는 94시간, 채널4(영국)는 100시간을 편성한 것과 비교해 
MBC는 18시간만을 편성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편성 확대를 요구했지만 MBC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패럴림픽 경기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중계방송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보도된 다음날인 13일부터  MBC는 낮시간대 패럴림픽 경기를 생중계했다. 그
리고 편성을 1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리고 폐회식도 녹화중계 대신  생중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청자 요구를 외면하다 대통령이 지적하자 부랴부랴 편성한 모양새가 되었다.
 
장애인 무관심, 패럴림픽 계기로 드러나

MBC는 <방송강령>과 <프로그램 일반준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
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패럴림픽 중계의 경우, 장애인들이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 역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MBC는 외면했다.

패럴림픽 편성 논란을 계기로 MBC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간 얼마나 소홀했는지
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장애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조명하는 <나누면 행복>의 경
우, 주 1회 방송되지만 목요일 새벽 1시가 넘어서 시청할 수 있다. 특히나 후원 모금을 진행
하는 방송임에도 심야시간에 배치된 점은 시청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편성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 유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KBS와 비교할 때 
매우 소극적인 편성이다.

평창동계패럴림픽 폐막까지 이틀 남았다. MBC는 뒤늦게 경기 중계 편성을 늘렸고, 당초 녹화
중계하기로 했던 폐회식도 생중계하기로 급선회했다. 그렇다고 MBC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문제에 소홀했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소수자 보
호와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영방송 편성의 원칙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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